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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남 (전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한국 전적 책임자) 

  한국에서 송상현 교수가 자신의 회고록과 할아버지 고하 송진우 일대기와 자료집 3권을 우

편으로 보내서 어제 받았다.

  잘 읽어보고 나중에 하바드 도서관에 기증하려고 한다.

  한국현대정치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고하의 일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송 교수의 

철저한 연구 결과 이처럼 방대한 역사 자료집이 완성되어 손자로서 훌륭한 자랑스러운 업적이

고 특히 한국정치사 연구에 기여가 크겠다.

  송 교수의 자서전 고독한 도전은 몇 백 페이지 분량에 무게도 상당해서 팔순 노인이 들고 

읽을 수가 없어 책상위에 놓고 조금씩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나는 송 교수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전주 북중 일년 선배인데 중학교 시절에 자주 만나고 놀러가서 많이 배우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시절에도 법대 문리대가 인접해 있어 만나면 반가웠고 돈암동 집에도 들리고 했었

다.

  대학 졸업 후 거의 이십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내가 하바드 옌칭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던 어

느 날 그는 뚜벅 뚜벅 걸어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고 반가워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 해 걸러 하바드 법대에서 한국법을 가르치러 오는데 내 소

식을 듣고 찾아와 우리는 지난 세월을 나누며 새롭게 우정을 다짐했다.

  한 해는 모친도 같이 오셔서 모시고 다녔고, 재혁이는 하바드, 유진이는 브라운대학에 다녀

서 가족들과도 긴밀한 인연을 맺었다.

  송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장이 된 후 헤이그에서 지내게 되어 몇 년간 만날 수 없었다.

  임무 마치고 귀국하여 어떻게 우리 소식을 듣고 보스톤에 와서 연락이 왔었는데 당시 재활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고 극단적인 생각만 할 때여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메시지를 남겼었다.

  십년 넘게 병수발하면서 그리고 어린 손주들 돌보며 이젠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긍정적인 삶

을 선택하여 붙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한국에도 데리고 가서 친구들도 만났는데 송 

교수한테도 연락해서 지난 번 방문 때 호텔에 부인과 함께 찾아와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

다.

  그의 회고록을 천천히 읽으며 주마등처럼 어린 시절이 서로 겹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느낌

이고 회상하게 된다.

  송 교수는 고하의 자랑스런 손자이며 한국에서 손꼽는 천재다. 법학 교수가 미국에서 학위,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수학하며 자세히 적은 일상생활은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밑거름이 되

었고,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경험은 국제법상 귀중한 판례가 되어 한국인의 뛰어난 업적이다.

  책이 너무 무거워 들었다 놨다 번갈아가며 천천히 읽는데 하바드 법대에서 가르칠 때 내 이

름도 등장해서 고마웠다.

  언제 또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고록속에 우리의 인연이 남아

있어 귀중한 인연이다.

  내 책에도 송 교수의 글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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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책을 읽고 있다.

송상현 교수가 보낸 회고록 고독한 도전이다.

워낙 방대하고 무거워 팔순 넘은 노인이 들고 읽긴 쉽지가 않다.

페이지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제형사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들은 감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완벽한 그의 능력이 자랑스럽다.

각국의 수뇌들을 만나고 나라마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소상히 적어 그의 천

재성에 놀라기도 한다.

부인과 동행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여행하고 그들의 행복한 일생을 보여준다.

가을의 계절에 책 한권을 읽을 수 있어 다행이고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송 교수의 회고록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며 한없이 작게 만든다.

하지만 나대로의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